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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바이오산업의 배경

가. 해양생물자원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자원 및 식량자원의 고갈, 토양의 황폐화, 사막화, 오염

문제로 인해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생물종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30만 종 가량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적으로 개발된 

해양생물자원은 1% 미만에 머물고 있어 해양생물자원은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그야말로‘블루오션(blue ocean)’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물자원을 식품, 의약, 화학,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시장 

전망을 예측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7~41억 

달러에서 2020년 약 48억 달러로, 

2025년에는 약 64~6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4.8%로 전망된다(표 1). 그림 1. 해양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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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시장규모 전망

나. 바이오소재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은 바이오소재(biomaterial)산업의 빠른 성장과 무관

하지 않다. 바이오소재에 대한 관심은 산업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소재 탐색, 고부가가치 

응용분야 탐색 및 생산 실용화 기술 개발 등 바이오소재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MarketsandMarkets의 바이오소재 동향보고서(Biomaterials market, 

global forecasts to 2021)에 따르면, 바이오소재 시장 규모는 2016년 700억 

달러에서 2021년 1,5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매년 

16%의 가파른 성장을 이룬다는 뜻이다. 바이오소재 가운데 특히 고분자 

바이오소재와 천연물유래 바이오소재 (natural biomaterials)의 연평균 성장률이 

20%와 18%로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 흥미롭다(그림 2). 

또, 천연물유래 바이오소재 8종 가운데 대표적인 해양생물유래 고분자인 

키틴(chitin)과 알긴산(alginate)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17% 가량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이오소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치로 해양유래 바이오소재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천연물유래 바이오소재 가운데 

가장 큰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2016년 20억 달러에서 2021년 50억 달러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2). 고부가가치 히알루론산 고분자는 

육상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양 고분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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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바이오소재 전반(삽입) 소재별 세계 시장규모와 예상 성장률1)

표 2. 천연물유래 바이오소재의 소재별 세계 시장규모와 예상 성장률1)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 생물자원 유래 천연 고분자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바이오

소재 시장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선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육상·지하 천연자원을 대체할 새로운 천연자원이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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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체에 친화적인 바이오소재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해양 생물자원에서 유래한 천연 고분자의 고속 성장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천연자원을 바다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앞으로도 해양 유래 천연고분자의 수요와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이오소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유래 

천연고분자 개발의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해양천연고분자 기반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동향이 우리나라의 바이오소재 연구 및 산업계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해양생물자원유래 천연고분자 기반 바이오소재

가. 해양생물자원유래 바이오소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자원인 해양생물자원의 생물학적 다양성 

및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생물로부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양생물 유래 기능성 소재를 탐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1960년대 후반부터 해양유래 기능성 

소재들이 시장에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해양해면(marine sponge) 

Tethya crypta 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인 spongothymidine과 spongouridine이 

항암제 cytarabine (Ara-C)와 항바이러스제 vidarabine (Ara-A)로 개발되어 

미국에서 임상사용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로 지난 50여 년간 총 10여 종의 

해양생물유래 의약품들이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승인을 받았고, 수십 종의 

해양유래 의약품들의 임상시험이 미국 및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및 

의료용 소재 등 다양한 기능성 바이오소재의 개발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양을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소재 확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다양한 해양생물 유래의 바이오 

소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해양생물 유래 바이오 소재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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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 유래의 글루코사민(glucosamine), 콘드로이틴황산(chondroitin sulfate), 

키틴/키토산(chitin/chitosan), 타우린(taurine) 등과 해양 동물 어유(fish oil)인 

EPA/DHA, 간유, 스쿠알렌(squalene) 등이 있으며, 해양식물 중 해조다당류

(algae polysaccharide)인 푸코이단(fucoidan), 알긴산(alginate), 한천(agar), 

카라기난(carrageenan), 포르피란(porphyran) 등과 해양 미세조류(microalgae)인 

클로렐라(chlorella), 스피룰리나(spirulina) 등도 해양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쳐 

기능성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나. 해양생물자원유래 천연고분자 기반 바이오소재

앞서 언급한 다양한 해양생물 유래 바이오소재들 가운데 해양생물유래 

고분자들이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자원에서 유래한 

천연고분자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성 바이오소재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양 유래 천연 고분자는 모든 

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장 풍부한 중합체로 글리코시드 결합

(glycosidic bond)에 의해 생성된 반복되는 탄수화물 단당류 단위의 긴 사슬 

형태를 이루고 있거나 단백질 형태로 존재한다. 대표적인 해양유래 천연

고분자로는 해조류유래 고분자인 알긴산, 카라기난, 푸코이단, 포르피란, 

해양미생물(microorganism)유래 고분자인 덱스트란(dextran), 잔탄 검(xanthan gum), 

젤란 검(gellan gum) 그리고 해양 동물 유래인 키틴/키토산,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 등이 있다(그림 3).

그림 3. 해양생물자원유래 천연고분자 바이오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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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천연고분자 바이오소재들은 많은 경우 합성고분자 소재들에 비해 수분 

함유율이 높고,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면역반응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합성고분자 바이오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유래 천연고분자의 경우 

합성고분자 소재와 달리 자체로서 독특한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물·의·약학 분야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물질 특성을 동시에 

발현 시킬 수 있는 다기능성 생체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표 3). 

표 3. 해양유래 천연고분자의 구조, 특성 및 대표적인 응용분야

3. 해양유래 천연고분자의 개발 동향

해양생물자원 유래 천연 고분자는 뛰어난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특한 생리

활성을 바탕으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용 바이오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유래 천연고분자 기반 바이오소재의 몇 가지 활용 사례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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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해양 유래 천연 고분자의 활용 

가. 건강기능식품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판매현황 통계조사에 의하면, 건강

기능식품 고시형 품목 중에는 홍삼제품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비타민 및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품목 중 

5위에 해당되는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전체 매출의 3%를 차지하는 낮은 

비율로 나타난다. 해양 유래 건강기능식품은 전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준 

매출 면에서 약 5% 미만이며, 그 종류에는 글루코사민, EPA, DHA, 키틴,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뮤코다당·단백식품, 해조추출물 함유 다이어트 식품 

등이 있다. 개별인정형 품목 중에는 상위10개 품목 중 해양 유래는 미역 등 

복합추출물이 9위를 차지하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2.9%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해양생물자원 유래 천연 고분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의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높은 분자량과 표면전하 혹은 친수성 등 천연 고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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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장을 통한 흡수를 방해하여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이 제한되어 온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해양유래 천연고분자 기반의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해조류유래 천연고분자인 한천을 섭취하였을 때 수분을 함유한 

고분자가 포만감을 주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천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 시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양유래 천연고분자가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된다면 향후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화장품

화장품에 미백, 주름개선, 노화 예방 및 염증 감소 등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해양 유래 천연 고분자 기반의 첨단 바이오 기술이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키틴/키토산은 하이드로겔(hydrogel), 나노섬유(nanofiber), 나노 입자(nanoparticle)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 흡수성이 뛰어난 보습제 제조에 활용되는 한편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을 통한 상처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키틴은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라디칼의 활성을 중화하며 활성 약물의 경피적 투과를 

유도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키토산 나노섬유는 상피층의 과립 

밀도를 증가시키고 TGF-β 생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피부 보호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비타민, 카로티노이드 및 콜라겐 등의 피부 투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또, 해양 동물유래 소재인 콘드로이틴황산은 우렁쉥이와 미더덕의 껍질에 

있는 탄수화물의 일종이며 끈적이는 액체형태의 산성 뮤코다당류로 피부, 

근육, 장기 등의 생체 조직의 수분과 영양분을 축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콘드로이틴황산은 

피부미용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동맥경화 억제, 세균 감염 억제 등의 효능이 

보고되었다. 또한 남조류(cyanobacter)가 세포 외로 분비하는 바이오폴리머의 

일종인 세포외 다당류(extra-cellular polysaccharide)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수분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미백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장품 개발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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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알루론산은 천연자원 유래 고분자소재 가운데 

가장 큰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소재로, 육상생물자원에서 

추출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히알루론산의 뛰어난 보습력이 알려지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가운데 히알루론산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장품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천연추출물 또는 바이오공정을 통해 얻은 피부친화적 생체분자를 

함유하고 피부노화방지, 미백 등의 기능성을 강조한 기능성바이오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화학화장품과는 달리 기능성이 추가되어 화장품

(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어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로도 

불린다. 또, 먹는 화장품(nutraceutics)의 개념이 등장하여 화장품과 식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피부보습, 항산화·자외선보호, 주름개선, 미백, 여드름방지 등이 있으며 해양

유래 소재를 이용한 해양바이오 화장품은 천연소재, 웰빙, 안티에이징, 동안피부 

등의 키워드와 함께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그림 4. 해양유래 바이오폴리머 기반 화장품, 식품의 약리적 효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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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용 바이오소재

 1) 키틴/키토산

키토산은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로부터 추출한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제조된다. 키토산이 의료용 바이오소재에 이용되는 이유는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 비면역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혈과 통증 완화작용을 바탕으로 상처 치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과 친화성이 우수하여 거부반응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난용성 약물을 인체 내의 원하는 부위에 전달시킬 수 있는 약물전달체 및 

유전자전달체 개발을 위하여 키토산 기반의 바이오소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키토산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상처에서 분비되는 삼출액의 

제거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상처 치료용 패치, 드레싱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처부위의 접합과 상처의 회복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효과를 보여 여러 가지 상용화된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처

치료용 하이드로겔에서 화장품 분야의 보습용 마스크 팩, 국소부위 겔 패치 

등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5. 키토산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혈관생성 및 피부재생3)  

이외에도 키틴이나 키토산은 항균성을 이용하여 치약에 첨가제로 이용되어 

충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구강 충치발생에 관여하는  

충치균을 흡착하고 치아의 부식이나 플라그 형성을 방지하는 등 충치억제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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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과 분야에서는 키틴이나 키토산을 이용하여 렌즈의 

투과성을 높이고 안구의 상처부위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키토산은 지혈 및 상처치료를 위한 드레싱에 이용되는 소재로서 이미 

제품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예로는 HemCon®, Chitoflex®, 

Chitoseal®, Clo-Sur®, TraumaStat®, Wyvek-Patch®, BST-CarGel® 등이 있으며, 

모두 키토산 자체의 항염, 항균, 생분해성 등의 기능성 특징을 바탕으로 한 

지혈과 상처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키토산의 미국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337.8 백만 달러 규모이고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바이오기술 순으로 그 적용분야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MarketsandMarkets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키토산 시장은 제약(pharmaceutical), 

생물약학(biomedical)분야를 비롯한 화장품, 식품 분야 등 활용분야 전반에 

걸쳐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2) 알긴산

알긴산은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의 중요 구성성분이다. 알긴산은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독성이 낮으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알긴산 수용액은 2가 양이온(예:Ca2+)과 결합하여 하이드로겔을 비교적 쉽게 

생성하기 때문에 알긴산 하이드로겔은 의료용 바이오소재로 조직공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알긴산 하이드로겔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생체조직 내 세포외기질의 기능을 모방함으로써 세포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물과 영양분을 용이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조직공학에 있어서 알긴산 하이드로겔은 현재 연골, 뼈, 근육, 혈관 등 많은 

조직 재생연구에 많이 응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알긴산은 화상부위, 수술 후 

상처부위, 만성위궤양 등에 이용되는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AlgiSite®, 

AlgiDerm®, Sorbsan®, Laltostat®, Omiderm® 등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렇듯 키토산과 알긴산의 경우 단순 추출에 의한 저부가가치성 천연고분자 생산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생체의료분야 소재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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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토산과 알긴산의 경우 천연생물자원 고분자소재 중 

바이오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천연고분자일 뿐만 아니라 500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와 17%에 육박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글로벌 바이오

소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표 2). 

 3) 히알루론산

대표적인 천연고분자인 히알루론산은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되면서부터 

해양유래 천연고분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히알루론산은 뛰어난 보습력과 

낮은 면역부작용으로 인해 다양한 화장품과 필러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그림 6). 

그림 6. 히알루론산의 생물·의·약학적 응용 

일례로, 소 눈의 유리체에서 처음 발견된 히알루론산은 안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안구 건조증 및 염증성 눈질환 등 다양한 눈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은 관절  활액의 주성분이기도 하여 관절의 연골 손상 

및 관절염 등 다양한 관절 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료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히알루론산이 암과 관절염 같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질병

세포에 과 발현되는 CD44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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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세포 내부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약물전달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4) 홍합접착단백질 유래 고분자

또한, 바다에서 자라는 홍합의 접착 단백질의 주된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고분자를 이용하여 홍합 유래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한 국내 연구팀이 있어 

화제가 된바 있다. 홍합은 바다에서 바위, 수초, 이끼 등 다양한 표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합은 수중 환경에서 거센 파도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접착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접착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홍합의 접착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족사(byssus)라는 가느다란 섬유실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다. 

홍합 족사는 구조적으로 가느다랗고 긴 섬유(thread) 끝에 납작한 패드(pad)가 

달려 있고, 이 패드부분이 다양한 표면에 부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림 7. 홍합의 접착 및 접착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4)  

홍합의 족사는 12종류 이상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상의 특징은 3,4-dihydroxyphenyl-L-alanine (DOPA)라는 변형된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홍합유래 

의료용 접착제는 물속에서도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단백질과 철 이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교반응을 일으켜 접착과 탈착을 반복해도 접착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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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광반응성 순간조직접착제의 원리 및 순간접착 효과5)  

또한 인체에 해가 적으며, 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생분해성을 

갖추는 등의 의료접착제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세계 의료봉합 및 접합 시장 

규모는 연간 140억 달러 (한화 15조 원) 규모로 홍합유래 조직접착제 상용화가 

성공한다면 수술용 실을 대체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세계 시장을 선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홍합의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을 키토산에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키토산-카테콜 생체 접착제를 합성한 후 이를 이용해 

주삿바늘을 코팅함으로써 주사 과정의 마찰력을 견디고 혈액과 즉각적 

접착막을 형성하는 무출혈 주삿바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림 9. 키토산-카테콜 코팅 주삿바늘 및 동물실험을 통한 무출혈 주사바늘의 효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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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모사 생체접착제를 주사바늘에 마이크론 두께로 코팅하면 건조 과정에서 

얇은 박막이 형성된다. 이 박막은 혈액과 닿으면 빠르게 하이드로겔 형태의 

연성 소재로 바뀌면서 혈장단백질과 결합하여 주사바늘 구멍을 막는 실런트

(sealant) 역할을 하게 되어 찔러도 피가 나지 않게 된다. 이는 지혈이 힘든 

환자에게나 HIV감염성 환자를 수술하는 등의 의료과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듯 해양유래 원료인 홍합에서 찾은 단백질 성분을 이용해 의료소재인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최고의 가치사슬(value chain)중 하나로 여겨진다.  

천연 고분자를 이용한 바이오소재의 대표적인 응용분야를 살펴보면, 

심혈관계 질환, 정형외과, 성형수술, 치과, 상처치료 분야로 나열된다. 

MarketsandMarkets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성형수술 분야와 상처 치료 

분야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이 18.1%와 17.1%로 2021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5). 따라서 해양 유래 대표 소재인 키토산, 알긴산 및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바이오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생체의료소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표 5.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바이오소재의 응용분야 및 시장규모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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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 유래 천연고분자의 국내 시장동향 및 시사점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넓은 국토를 보유한 천연자원 선진국들은 

풍부한 육상·지하천연자원(석유자원, 광물자원, 생물자원) 및 이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천연자원 유래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남북으로 분단된 좁은 국토와 한정된 육상·지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 기반의 바이오소재 산업에 

크게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면을 두르고 있는 바다는 

국내 바이오소재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토의 4.5배, 44만 km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는 우리에게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1만 2천 km2의 해안선과 3,200여 개의 섬은 우리와 해양생물자원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육상·지하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필요성과 자연·인체 친화적 바이오소재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천연자원을 해양에서 찾을 수 있다면, 

미래의 바이오소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바이오소재 동향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규모가 북미와 유럽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에 비해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의 

천연 바이오소재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표 6). 

표 6. 천연물유래 바이오소재의 지역별 시장규모 및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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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 고분자는 연간 600-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카라기난, 

키틴, 키토산, 한천 등의 천연고분자 생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탐색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천연

고분자의 의·약학적 접근, 소재기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응용기술은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키토산, 알긴산, 히알루론산 및 

홍합유래 고분자 등 해양유래 천연고분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및 의료용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국가들을 넘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블루오션’ 해양바이오 소재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민들 모두가 

미래의 중요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소중히 

보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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